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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LCD라인 일부 OLED로…부품라인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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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 사업장과 미국 오스틴 

공장을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전용 생산라인

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로 분사된 대형 LCD 

생산라인의 일부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

다. 삼성전자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1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D램을 주

로 생산하는 기흥 8라인을 비메모리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미국 오스틴 공장의 

낸드플래시 설비를 비메모리 생산라인으로 돌리는 작업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

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를 생산했던 기흥 9라인과 14라인을 비메모리 라인으로 전

환하는 작업을 작년 말 단행했으며 9라인 옆에 있는 8라인도 비메모리 생산 설비로 

올해 하반기 중 교체할 것으로 파악됐다.  

 

기흥 8ㆍ9라인은 200㎜ 웨이퍼를 투입하던 메모리 생산라인이지만 이를 비메모리 

라인으로 바꾸면서 300㎜ 웨이퍼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흥 8라인의 인력 재배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메모리 전용 생산시설로 쓰이던 8ㆍ9ㆍ14라인의 전환 작업이 모두 완료되

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비메모리 전용 생산단지로 완전 탈바꿈하게 된다.  

 

반면 10ㆍ11ㆍ12ㆍ13ㆍ15ㆍ16라인이 위치한 화성사업장은 메모리 생산을 전담하

고 있다.  

 

김명호 삼성전자 상무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라인 일부

를 추가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에 있는 메모리 라인 모두가 전환 검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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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96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설립한 반도체 공장의 

낸드플래시 라인을 비메모리 시설로 연내에 전환할 계획이다. 오스틴 공장은 모바

일용 시스템 반도체를 애플 등에 공급하고 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라인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은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 급증

하는 모바일 기기용 비메모리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디지털 제품의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주

문이 삼성에 밀려들고 있으며 물체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카메라 이미지센서, LC

D 동작을 제어하는 디스플레이용 구동칩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영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삼성 D램과 낸드플래시의 글로벌 점유율이 40%

를 넘나들면서 메모리 성장성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며 "중국 시안에 짓는 낸드

플래시 공장의 생산량을 감안해 기존 메모리 라인을 정리하려는 포석도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80%가 넘는 비메모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명실상부한 `반도체 톱`으로 올라서기 위해 비메모리 

역량을 강화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15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확정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8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앞지르게 된 게 특징

이다.  

 

삼성전자는 충남 탕정에 위치한 8세대 대형 LCD 라인의 일부를 TV용 OLED 라인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CD사업부를 넘겨받은 삼성디스플레이와 O

LED 사업을 전담하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7월 통합하는 만큼 OLED 라

인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LCD사업부는 TV용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를 SMD에 접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OLED TV 패

널을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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